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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팀, 부당공동행위(담합)
에 대하여 고위임원 직접관여를 이유로 과징금
을 가중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
을 이끌어내

법무법인 세종은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의 실무진들이 모여 입찰에 대한 합의를 한 후 이를 임원에게 사후 보고를 했다

는 이유로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, 고위임원 직접관여를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한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재량권의 

일탈•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.  공정위는 그동안 일련의 입찰담합 사건에서 고위임원이 단

순히 사후 보고를 받은 경우까지도 고위임원 직접관여를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하여 온 사례가 많았는데, 이 사건 판결은 

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. 

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, 공정위는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서 A사가 다른 건설회사들과 함께 사전에 투

찰율을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A사에게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는바, 그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고위임원들이 공동행

위에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10% 가중하였습니다.  

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, 과징금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고위임원이 위반행위

에 직접관여”의 문언과 그 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, “직접관여”란 적어도 고위임원들이 직접 만나 합의를 하거나 이에 

준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.  특히 통상적인 기업의 운영과정상 임원은 소관업

무 전반에 대해 사전적으로든 또는 사후적으로든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, 실무자가 담합에 관여한 뒤 이를 임원

에게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경우까지도 위 가중규정을 적용한다면, 결국 모든 담합에 대해서 예외 없이 고위임원 직접관

여 가중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, 이는 고위임원 직접관여 가중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

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. 

결국 서울고등법원은 2015. 6. 25.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, 공정위가 고위임원 직접관여를 이유로 과

징금을 가중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뒤 공정위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  향후 이 판결은 고위임원

이 “직접”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다수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선례로서 기능할 것으로, 저희

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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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의 판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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